
 

2020년 1월 26일 주일예배 

누가복음 18장 35-43절  더욱 크게 

시작하는 말 
여리고는 유서 깊고 살기 좋은 큰 도시였습니다. 여리고는 옛부터 종려나무 성읍이라 불려질만큼 

기후가 좋았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도시에 살던 바디매오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에, 거지로 하루하루를 근근히 버티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바디매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그는 어쩌면 그전에 이미 포기해버렸을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문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해결되고 회복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중심 말씀 

1. 믿음은 우리의 (가면   )을 벗어내는 것입니다 

38절에서 바디매오는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을 불쌍한 존재로 고백하며 어쩌면 숨기고 싶었을 자신의 핸디캡을 예수님께 노출한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행복한 척, 믿음이 좋은 척, 남보다 나은 척하며 다른 사람들 앞에 자신을 치장하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디매오에게 구원을 향한 첫걸음은 ‘가면’을 벗어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님 앞에 우리는 가면을 벗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여드려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은 우리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나눔 질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믿음은 (장애물   )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바디매오의 절규에 사람들은 '잠잠하라', ‘조용히 하라’고 그를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바디매오는 여기에 굴하지 않고, 예수님을 향해 더욱 크게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려 할 때에 늘 장애물은 있기 마련입니다. 

장애물을 보고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더욱 크게,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굳건히 해야 합니다. 

나눔 질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믿음은 주님을 (바르게   ) 아는 것입니다 

바디매오는 그날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전해들은 

대로 ‘나사렛 예수’를 부른 게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외쳤습니다. 바디매오는 이 말을 통해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지방의 어느 한 선지자로 봤을지 

모르지만 바디매오는 예수님을 '메시야'로 보고 구원을 요청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성인입니까? 혁명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온 세상의 구원자이십니까? 

나눔 질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정리하는 말 
바디매오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다는 믿음.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바디매오처럼 행복한 도시에 전혀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사는 그 누구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우리도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 환영의 시간(Welcome) : 행복한 기억 나누기 
 

◆ 임재찬양  

01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이 세상 괴롬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험한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02 모여라 주께 찬양하라 나의 귀한 친구여 주님 앞에 너 두 손 모으고 

오 너의 슬픔 세상 눈물 너의 쌓인 아픔을 십자가 앞에 너 모두 버리고 

후렴)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예수 오 예수 채워주소서 
 

◆ 마음문 열기 한주간 감사나누기, 게임 

 

 

 

2. 경배의 시간(Worship) : 복음성가나 찬송가로 경배하기 

◆ 찬송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찬94) 

1)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2)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 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뺏지 못해 

3)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 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후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 쏟아놓는 기도 : 나의 죄, 나의 아픔, 나의 두려움, 나의 걱정 

◆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3. 말씀 나눔의 시간(Word) : 구체적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기 

◆ 말씀 나눔 및 결단의 기도 

◆ 기도제목 나눔 및 합심기도 

 

 
 

4. 사역의 시간(Works) : 역사하시는 주님께 기도하기 

◆ 교회를 위한 기도 - 담임목사님과 교역자들을 위해 

◆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 한반도에 주님의 평강이 넘치기를, 위정자를 위하여 

◆ 세계선교를 위한 기도 - 해외파송 선교사님들을 위해 


